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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모후 관구의 첫선서: 마리 루시아나 수녀, 마리아 보스카 수녀 
 

 

 

평화의 모후 관구에서는 최근 두명의 수녀님이 첫선서를 발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필리핀 국

제양성소에서 양성을 받은 두 수녀님은 각각 본국으로 돌아와, 마리 루시아나 수녀님은 3월 20일 인천 

관구 본원에서, 그리고 마리아 보스카 수녀님은 4월 2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느님의 축복 속에 첫선

서를 발하였습니다.    

3월 20일 주일, 봄기운 가득한 따뜻한 날씨 속에 인천 평화의 모후 관구본원은 마리 루시아나 수녀님

의 첫선서를 준비하는 기쁨의 손길로 가득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예전만큼 많은 수녀님

들이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마리 루시아나 수녀님의 가족분들이 오셔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첫선

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사 후 마리아 홀에서는 유기서원 수녀님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루시아나 수녀님을 축복해주었습니다. 

또한 성소자들도 첫선서식에 함께 와서 수도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 월 20 일, 베트남 호시민시 떤빈 분원에서 마리아 보스카 수녀님의 첫선서 미사가 

있었습니다. 떤빈 분원이 속해 있는 본당 사제이신 토마 아퀴노 꽁신부님의 주례와 베트남 노틀담 

공동체 오랜 은인이신 푸 신부님의 강론으로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 하루전에 호치민에 도착한 보스카 수녀님의 부모님과 3 명의 오빠들이 참석했고, 

공동체에서 초대한 소수의 본당 신자분들과 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벌써 몇 년의 경험이 있는 선배 

수녀들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한 덕분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첫선서 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신뢰하며 노틀담의 여성 사도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마리 

루시아나 수녀님과 마리아 보스카 수녀님의 앞으로의 수도여정을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 

아래 맡겨 드립니다. 


